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운석에서 새로운 DNA 물질 발견
생화학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염기성분 … 초기생명체 운석 통해 전달

우주로부터 날아온 운석에 지구에는 없는 DNA 구성 물질과 함께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분자들이 발견돼

지구 초기생명체 성분 가운데 최소한 일부는 운석을 통해 전달됐다는 가설이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스페이스

닷컴이 8월8일 2개의 최신 연구를 인용해 보도했다.

NASA(미항공우주국)의 지원을 받은 카네기연구소 과학자들은 유기물 성분이 풍부한 탄소질 구립(球粒)운

석 11개를 첨단 질량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DNA와 RNA 구성에 필요한 염기를 찾았다고 PNAS(미국립과학

원회보)를 통해 밝혔다.

또 NASA 에임즈 연구소의 한 화학자는 탄소질 구립운석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 생명체 안의 에너지 생

성을 위한 <시트르산 회로>의 핵심성분인 분자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짐 클리브스를 비롯한 카네기연구소의 화학자들은 탄소질 구립운석에 지구 생물계에는 없거나 매우 희귀한

퓨린과 6.8 디아미노퓨린, 2.6 디아미노퓨린 등 3종류의 염기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네기 연구소 연구진은 “운석들이 떨어진 곳의 흙이나 얼음 표본에서 3가지 성분이 의미있는 수준의 농도

를 보이지 않았다”며 “지구 생화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염기 성분들이 발견된 것은 생명체의 외

계기원 가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자들은 “운석들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성분을 공급하는 일종의 분자도구 세트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다른 과학자들도 일부 운석에서 염기를 발견했으나 특징이 지구상에 이미 존재하는 염기와 같은 것이

어서 지구 물질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한편, 에임즈연구소의 화학자 조지 쿠퍼는 여러 개의 탄소질 구립운석에서 시트르산 순환을 발견했다고 밝

히고 “시트르산 회로는 많은 과학자가 가장 오래된 생명 현상으로 여겨온 것으로 호흡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

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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